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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별건곤사가 요청한 "경성에 와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란 제목의 앙케이트에 대한 답문임)

나도 시골사람으로 서울에 와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기는 미안하지마는 나는 
언제나 근본적으로 시골사람이 서울 오는 것을 불찬성한다. 시골 사람이라도 
무슨 특별한 일이라든지 주의가 있어서 서울을 구경한다면 이어니와 그렇지 
않고 다만 풍조에 딸려서 외형의 번화한 것이라든지 사치한 것만 취하여 구경
한다면 그야말로 맹자단청 구경 이상으로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허영
심 사치심만 늘어서 여간한 악영향을 입지 않을 것이다. 실제에 시골사람들이 
도회에 유혹되어 자꾸 도회로 집중하려 하고 또 근래에는 농촌의 생활곤란, 기
타 어떠한 일시적 기회로 인하여 일개월에 몇천 몇만의 시골사람들이 서울로 
온대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그런데 기왕 서울을 오게 되면 나는 이러한 말을 
부탁하고 싶다. 즉 경성은 도로의 개통, 시가의 즐비, 건축의 굉대 그러한 모
든 시설이 완비하고 외면이 번화한 반면에는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빈민굴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금 조선에 있어서 어느 지방에 빈민굴이 없
는 곳이 없지마는 서울의 빈민처럼 참혹한 현상은 없을 것이다. 진고개와 종로
같은 번화지를 보는 동시에 신당리 공덕리 같은 빈민굴을 보아 어찌하면 저런 
사람들도 잘 살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또 다른 시설보다도 조선인
의 일반 교육시설을 잘 살펴서 교육의 필요를 확신하는 동시에 자제를 많이 
학교에 보내서 유위인물을 많이 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한다. 


